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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홍구 총리님 추도사 

 

정몽준 명예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2026년 5월 8일(금) 

 

이홍구 총리님의 사모님과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이끌었던 큰 어른, 이홍구 총리님을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비보를 접하니 황망하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늘 온화한 미소로 저희들을 맞아 주시던 총리님의 자애로운 모습

을 이제는 뵐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총리님께서 걸어오신 길과 남기신 업적을 생각할 때,  

그분의 부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실감은 너무나 큽니다.  

 

오랜 시간 총리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인연을 이어온 후배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슬프고도 엄숙한 심정입니다. 

 

제가 총리님을 처음 뵌 것은 서울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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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는 경제학과의 학생이었는데, 미국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

를 받으셨다는 키 크고 잘생긴 분이 강의를 유머러스하게 하셔서 

강의실이 꽉 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저는 총리님의 정치학 강의를 통해 국제정세와 국가의 

방향에 대한 소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총리님의 강의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정치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존스홉킨스 대학교 SAIS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하게 된 

데에는 총리님의 조언과 영향이 있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늘 국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그러한 말씀은 제 진로에 영향을 미쳤

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국무총리와 통일부총리를 역임하시면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이끄셨고 입법 활동에도 헌신하셨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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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주영국 대사, 주미국 대사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

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학자 시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초가 된 “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창안하셨고, 이는 오늘날에도 여야의 합

의를 얻은 우리의 공식적 통일방안입니다. 또한 총리님께서는 대

통령의 권한을 적절히 나누는 분권은 국가 전체의 역량을 오히려 

강화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정치 현실에 필요

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탁월한 혜안과 풍부한 지식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모두

가 그분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으며, 총리님께서는 국가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 책임을 기꺼이 맡으시면서 합리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총리님은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 유치위원장으로도 활동하셨습

니다.  

 

그때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총리님과 함께 월드컵 대회의 유치

를 위해 세계 각지를 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월드컵 유치전에 뛰어들어 일본과 힘겨운 경쟁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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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으로 많은 이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답답하고 외

로운 싸움을 이어가던 그때 제 손을 잡아주시며 큰 힘이 되어주

신 분이 바로 총리님이셨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외교안보문제에 관해 국내의 지혜를 모으고, 국제사

회와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1986년에는 서울국제포럼, 2008년에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설립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온화한 성품으로 절제와 균형의 자세를 지니셨습니

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논리로 설득하셨고,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셨습니다.  

국가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

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셨습니다. 

 

지금, 총리님을 떠나보내는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다

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총리님께서는 나라가 필요로 할 때마다 어떠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학자로서, 공직

자로서, 그리고 국가의 원로로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기로에 설 때

마다, 총리님께서는 늘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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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뵈며,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어떤 것인

지, 그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그분의 선

한 영향력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총리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구 총리님, 

 

총리님의 온화한 모습을 더 이상 뵈올 수 없지만 총리님께서 남

겨주신 조국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

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